


이야기가 피어나는 골목

수많은 섬을 품은 남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도

시 통영. 한겨울에도 따스한 햇볕을 머금어 걷기

에 부담이 없다. 중앙시장 뒤 언덕길 계단을 따라 

오르면 서쪽 벼랑인 서피랑이 나온다. ‘마을 사람

들이 함께 가꾸는 공간’이라는 목적이 담긴 이곳은 

아기자기한 동네 분위기가 가득 담겨있다. 곳곳에

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크고 작은 예술품이 놓여

있어 눈을 사로잡는다. 벽면에 보이는 문구를 따

라 친근한 골목길을 걷는다. 서피랑 아랫마을은 대

하소설 『토지』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의 출생지이자 

장편소설 『김약국의 딸들』의 배경지인 서문고개, 간

창골, 명정샘 등이 나온다. 그밖에도 피아노계단과 

음악정원, 인사거리 등 숨은 보물길이 이어진다. 

서피랑 정상에 위치한 서포루에서는 통영의 중심 

항인 강구안과 맞은편

의 동피랑이 한눈에 담

긴다.

한눈에 소복이 담기는 통영을 

바라보니 작년 이맘때,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

을 알린 성화봉송이 떠오른다. 대한산업보건협회

에서는 최수홍 회장과 정정희 노조위원장이 이곳, 

통영에서 성화를 들고 힘차게 전진했다. 일 년이 

지난 지금, 노동자 건강을 염원하며 달린 통영의 

길을 바라본다.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마무리된 것

처럼, 모든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

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긴다.

서포루에서 내려와 분소식당을 찾았다. 복국에는 

통영 앞바다에서 잡힌다는 졸복이 가득하다. 복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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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작아서 붙여진 이름 졸복. 처음 보는 적나라

한 모습에 한 번,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에 두 번 

놀란다. 식초를 조금 넣고 양념을 넣은 뒤 복어를 

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설명

을 따른다. 졸복은 껍데기까지 한입에 넣는다. 아

삭아삭 씹히는 콩나물과 맑고 시원한 국물이 언 

몸을 뜨끈하게 녹여준다.

푸른 바다와 맞닿은 시간의 역사

통영의 이전 지명인 ‘충무’는 ‘충무공(忠武公)’에서, 

‘통영’은 이순신 장군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사로 있

었던 ‘통제영(統制營)’에서 따왔다. 이순신 장군은 

통영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다. 

강구안에는 3척의 거북선과 1척의 판옥선이 정박

해 있는데, 푸른 바다에 위풍당당하게 떠있는 거북

선과 판옥선을 보며 한산대첩의 이순신 장군을 떠

올린다. 실제 크기로 복원한 거북선에서 육탄전에 

강한 일본군이 선체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철침을 

설치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엿보인다. 이 거북선

은 내부를 체험할 수도 있는데, 입장료는 무료이며 

전체관람료는 성인 2,000원, 청소년 1,500원, 어

린이 700원이다.

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생각은 충무김밥으로 이어

졌다. 충무김밥은 이곳 통영에서 유래했다. 해방 

이후 충무항에서 고기잡이를 나가는 남편이 끼니

를 거르는 모습을 본 아내가 남편에게 김밥을 만들

어준 것에서 시작한다. 처음에 싸준 김밥은 잘 쉬

어서 못 먹게 되는 일이 많아 밥과 반쯤 삭힌 꼴뚜

기무침과 무김치를 따로 담았다고 전해진다. 오징

어무침과 무김치, 그리고 흰 밥을 둘러싼 김. 어찌 

보면 단순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고소한 김과 매콤

한 김치, 쫄깃한 오징어무침의 식감이 먹는 즐거움

과 재료 본연의 맛을 충실히 나타낸다. 마지막으로 

얼얼한 입안을 잠재우는 달콤한 꿀빵까지. 강구안

을 걸으며 충무김밥과 꿀빵을 먹으니 통영이 한입

에 가득 찬다. 개성이 담긴 음식과 여행지, 잔잔하

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통영의 모습이다. 

Cultu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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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

통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,

이 ‘루지’ 못 탈일은 없다

땅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트랙을 달리는 무동력 카트 

‘루지’는 스카이라이드를 타고 올라가야 접할 수 있다. 

출발 전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안전하게 즐

길 수 있으며,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짜릿함

을 선사한다.

이용시간 	 오전 10시~오후 5시

휴관일 	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 및 추석 당일

문의 	 ☎ 070-4731-8473

※ ‌�1, 3, 5회권으로 나누어져 있어 취향 따라 선택하면 되고, 

어린이 동반 1회 이용권이 따로 있어 신장 110cm 이하의 

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다.

통영에서 맛보는 이색 음식,

이 맛을 ‘우짜’면 좋니

통영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‘우짜’. 짬짜면이 한 

그릇에 짬뽕과 짜장면을 따로 담은 음식이라면 우

짜는 한 그릇에 우동과 짜장을 섞었다. 뜨끈한 어

묵 국물에 달달한 짜장 소스, 칼칼한 고춧가루와 

오동통한 우동면과 화룡점정 단무지까지. 먹어본 

사람만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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